








우수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일·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형태 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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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근로시간
우리나라 근로자의 ’22년 연간 근로시간은 1,904시간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
단축되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긴 모습



방식
시차출퇴근, 선택근무는 비중이 높고 증가
추세, 재택근무는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
후 감소

총괄
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’24년 333만명(15%), 이는 코로나 직전 ‘19년 222만명에 비해
1.5배 수준



업종 정보통신, 전문·과학·기술업 등의 활용 비중 높음

직종 관리직, 전문직, 사무직 등의 활용 비중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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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숙박및음식점업

A 농업, 임업및어업

L 부동산업

F 건설업

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

S 협회및단체,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

N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

G 도매및소매업

P 교육서비스업

R 예술,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

E 수도, 하수및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

H 운수및창고업

C 제조업

K 금융및보험업

O 공공행정, 국방및사회보장행정

U 국제및외국기관

M 전문, 과학및기술서비스업

D 전기, 가스,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

J 정보통신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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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노무종사자

농림어업숙련종사자

서비스종사자

판매종사자

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

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

사무종사자

전문가및관련종사자

관리자



규모 300인 이상 39.3%, 100∼299인 25.5%, 30∼99인 18.6%, 10∼29인 14.7%

국제비교 주요국과 비교 시 실제 활용(재택·원격)은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



















각 단계에 따라 일·생활 균형을 위한
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! 















조직 내 인식형성 및 조직문화 형성을
함에 있어서 각 계층별 역할을
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함







유연근무 정보
부족

근태‧보안
시스템 부담

초기 노무관리
부담







※ 임신 사유 단축은





대체인력
지원금



육아휴직
지원금

대체인력
지원금

동료근로자
(업무분담)

지원금



육아기 단축
지원금

대체인력
지원금

동료근로자
(업무분담)

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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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·생활 균형 홈페이지(worklife.kr) 참조

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.


